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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 뉴스

북미

미 상원, 
정부부채 한도 증액 절충안 도출

김세중 선임연구원

 7월 19일 민주·공화 양당의 중진 상원의원 모임인 ‘갱 오브 식스’가 향후 10년간 3조 7천억 달러의 

적자감축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오바마 대통령도 이에 지지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난향을 겪던 정부부채 

한도 증액 합의가 진전을 보임.

 이번 안은 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을 포함한  재정

지출을 2조 7천억 달러 삭감하고 세제 조정을 통해 1조 달러의 세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

며, 이는 복지지출과 증세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주장을 절충한 것임. 

 그러나 공화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이 이번 절충안에 동의할지는 미지수이며, 부채

한도 증액 시한인 8월 2일까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상하원을 통과하는 절차가 완료

될 수 있을지도 관건임.

 7월 20일 백악관은 민주·공화 양당이 큰 틀에서 합의하는 경우 세부적인 입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도록 단기간의 임시적인 정부부채 한도 상향조정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절충안 발표에 앞서 신용평가회사들은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부채 한도 증액에 대한 합

의에 진전이 없자 일제히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의회를 압박함.

 신용평가회사 무디스와 S&P는 7월 14일과 15일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이 가능한 ‘부

정적 관찰대상’에 포함시켰으며, 피치(Fitch)도 7월 18일 정부부채 한도 증액안 타결 여부에 따라 

미국을 ‘부정적 관찰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경고함.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세계경제에 큰 충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평가사들의 경

고가 의회의 정부부채 한도 증액 합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Businessweek 등, 7/20)




